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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4.(화) 12:00

(지  면) 2026. 8. 5.(수) 조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말뚝(볼라드) 일제 정비한다

 -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설치 기준에 어긋난 말뚝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부적합 말뚝 집중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

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준(규격, 간격, 재질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설치기준) 규격은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은 1.5m 내외,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은 등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 보행안전 위협 사례 >
 2012년 5월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센티미터의 화강암 볼라드

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 부상

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 2025년 8월 전남 광양시에서는 지역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등 부상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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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

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

우, 높이가 낮아 보행자 및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사례 >

단단한 석재형의 경우 보행로 중앙에 설치된 경우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

 또한, 볼라드가 이탈되어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내부 철재 

노출 및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한다. 횡단보도 등 차

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

영한다. 신고된 볼라드는 조사 대상에 반영해 정비한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안

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민경조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균 (044-205-4217)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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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신문고 앱 활용‘부적합 볼라드’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안전’→ ‘유형선택’ 클릭 ②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클릭

③ ‘확인’ 클릭 후 관련 내용 작성 ④ 내용 작성 후 ‘제출’ 클릭


